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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기상청장, 경북 포항 기상재해 현장 방문
-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철저한 위험기상 감시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

  유희동 기상청장은 오늘(4월 3일),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 냉천 일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포항시장(이강덕)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남구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기상청과 포항시청은 방재기상관측망 분석과 업무 

협력을 통하여 지난해 12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신설하여, 관측 공백을 해소하고 조기 위험감시를 통해 재난대응력을 강화하였다.

  * 오천AWS 정규관측 일자: 2023년 12월 19일



  유희동 기상청장은 포항 냉천 기상재해 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 위험

기상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잘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고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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